
핵오염수�해양투기�공범�일본�및� 윤석열�정권�규탄�기자회견

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!

일본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월 일 개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해양 생태8 24 . 
계 오염 및 파괴를 걱정하는 지구촌 시민의 우려를 뒤로하고 오로지 세계 핵산업 카르텔의 이익만을 
좇는 결정을 내렸다.

드넓은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는 것도 
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의 배가 넘는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. 180
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년도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후. 2022 , 
쿠시마 인근 개현 농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에 달했고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다른 지역 평균8 22% , 
보다 약 배 높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년이 지났지만 인근 땅과 바다는 여전히 7 . . 12 , 
죽음의 늪이다.

누차 밝혀왔듯이 바다는 뭇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것이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쓰레기통이 . “
아니다 라는 구호를 잘 새겨야 한다 일본 기시다 내각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핵 오염수를 지난 !” . , 
년간 육지에 보관해 왔듯이 앞으로 최소 년간 육지에 보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12 100 . 

미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다 핵산업계에 그 책임을 . 
엄중히 묻기만 하면 될 일이다!

일본 기시다 내각이 끝끝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, 
다 도요타 소니 유니클로 등 유수의 일본 상품이 또다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. , , 
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도 결코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노도. . 
와 같이 일어나고 경주 시민도 불매 운동 등 해양투기 중단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.

윤석열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고 . 
있는 추태를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본 상품 불매운. . 
동 목록에 윤석열 정권이 등재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‘ ’ .

늦었지만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, . 
전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다. .

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!□ 
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!□ 
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!□ 
정부는 일본 식품 전면 수입 금지하라!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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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일동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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